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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선, 자외선과 적외선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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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econdary Students' Conceptions about Visible light, Ultra 
Violet and Infrared Ray

Shin Han · Tae-Yoon Park* · Sophia(Sun Kyung) Je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Yonsei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Georgi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onception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bout 
visible light, Ultra violet(UV) and Infrared ray(IR). We administered questionnaire 40 people of middle school 
3rd students and 43 people of high school 2nd students in Gyeonggi-do. Misconceptions about visible light, 
UV and Ir were observed in many student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any students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see objects without visible light. The explanations given by students for the visiblity of 
objects in darkness indicates a heavy reliance on personal experiences. Secondly, we have confirmed that high 
school students well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object reflects the light. However, a significant number of 
students exhibited an eye-centered perspective of vision. Thirdly, students had a variety of ideas about the 
meaning of the term UV and IR. Analysis of questionnaire data indicates that many students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see objects in the presence of UV light alone.

 Key words : Visible light, Vision, Ultra violet, Infrared ray

Ⅰ. 서론

학생들은 일상적인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 

개념들을 형성하고 내면화한다. 이러한 개념들이 과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지식과 다른 경우에는 학

생들은 수업 내용을 그릇되게 보거나 이해하는데 어

려움을 겪는다. 또는 더욱 분화되고 발달되어 다른 

종류의 직관적 관념이 형성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려내고 처음

에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신의 개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

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바탕으로 관찰을 한다(Driv
er et al., 1985).

많은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학생의 개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써(Hallo
un and Hestenes, 1985), 논리적이거나 추상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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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며, 직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의 개념은 방어적이고, 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

식되어 쉽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Driver et al., 
1985). 그러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과학적인 개념으로 변

화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습 이전

에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빛과 관련한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Piaget

에 의해 최초로 수행된 이후, 시각(vision), 빛의 직

진, 빛의 특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권경필 등, 2006; 김한호 등, 19
92; 오원근과 김재우, 2002; Piaget, 1974; Guesne, 1
985; Ramadas and Driver, 1989; Feher and Meyer, 1
992; Libarkin et al., 2011; Shapiro, 1994; Galili and 
Hazan, 2000). 그리고 Fetherstonhaugh and Treagust(1
992)는 학생들이 지닌 선개념 및 교수학습의 효과를 

탐색하였으며, Libarkin et al. (2011)은 더 나아가 가

시광선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변화했

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Boyes and Stanisstreet(1998)은 자외선, 오존층과 

피부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학생들의 선개념을 조사

하였다. 13-14세의 학생 647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한 

결과, 단지 10%의 연구 참여자들만이 오존층 파괴가 

자외선을 증가시키며 이를 통해 피부암 발생 비율이 

증가한다는 과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Leighton and Bisanz(2003)과 Boyes et al.(1999)
은 이 연구를 확대하여 유치원생부터 5학년 학생 11
7명 및 고등학생 115명과 면담을 통해 이들의 개념

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연구에서 학생들은 피부

암과 자외선과의 관련성에 대해 비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전 연구들을 뒷받침하였

다. Suping(2004)은 학생들이 자외선을 어떻게 이해

하며 그것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였는데, 학생들은 자외선과 관련된 질병 및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

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자외선에 대한 근본

적인 개념을 체계적으로 탐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의 건강과 태양의 해로운 효과를 논의하던 중에 자

외선 연구를 포함한 것이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광선

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을 언급하였다(Bardar et al., 2

007; Rye et al., 1997; Hansen, 2010). Bardar et al.
(2007)은 빛과 분광학과 관련된 개념 검사지를 개발

하여 대학교 학생들에게 투입한 결과 25-30% 학생만

이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을 통해 학생들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광선과 

지구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와의 차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Andersson and Karrqvist(1983)는 아동들의 빛에 

대한 구어적 표현을 조사하였는데, 빛에 대한 일상적 

개념은 물리적이기 보다는 ‘그 빛은 기분 나빠’ 같은 

심리적인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Guesne(1985)의 

일치하는 결과로, 10~11세 아동들 대부분은 빛이 이

동하는 것이라기보다 빛을 전구와 같은 원천, 밝음과 

같은 상태로 생각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시기의 학생

들은 빛을 원천과 효과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물

리적 실체로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빛이 진행하는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낮과 밤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ad and 
Osborne(1980)에 의하면 낮의 경우에는 빛이 광원에

서 멀리 가지 못하지만 밤에는 더 멀리 가는 것으로 

학생들이 생각했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Fetherstonha
ugh and Treagust(1992)에 의해 얻어졌다. 이들의 결

과를 보면, 연구 대상 학생 중 40%의 학생들이 빛은 

밤 또는 낮에 따라 다른 거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

였고, 20% 학생들이 낮에는 결코 빛이 진행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였다.
물체가 보이는 이유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물체로부터 빛이 눈

에 도달함으로써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빛이 

나가서 물체에 도달함으로써 보이게 된다고 생각하

는 경향이 강하였다. Andersson and Karrqvist(1983)
는 456명의 15세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있는 소녀의 

눈과 책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31%의 학생만이 책에서 눈으로 빛이 온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Ramadas and Driver(198
9)와 Selley(1996)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다는 인식

을 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도 물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완전한 어둠을 경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물체를 볼 수 있

다면 그것은 빛이 존재함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오원근과 김재우(2002)는 중학교 

학생들은 물체가 보이는 현상과 관련된 광학적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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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들을 광원과 물체, 관찰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각하지 못하며, 오히려 이를 물체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인간의 시각적 인지 능력의 문제로 환원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적 개념과는 다른 관념들을 유

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다수 연구들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으로만 한정한 연구가 대부분이

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invisible radiatio
n) 영역인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까지 확장시킬 필요

가 있다. 미국 과학 진흥협회(AAAS, 2009)가 개발한 

과학 기준에 전자기파,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

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과 같은 전자기 스

펙트럼과 관련된 개념을 포함시킨 것을 고려했을 때, 
연구 범위의 확장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학생들이 자외선과 적외선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개념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중학생,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시광선 및 시각(vision), 

자외선과 적외선 같이 친숙한 형태의 광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외선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무엇이고, 적외선에 대해 학생들이 가진 

생각을 표출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 이과반 학생을 임의 표

집하여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학생 45명, 고등학생 45명으로 하였으나, 
회수된 90부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

문지를 제외한 중학교 3학년 40명, 고등학교 2학년 

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는 개방형 질문지가 폐쇄형 질문지 보다 응답에 깔

려 있는 이유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결과를 더 잘 일반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Creswell, 2008).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Libarkin et al.(201

1)이 사용한 개방형 질문지를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2차례의 예비 검사를 통해 수

정되었으며 지구과학교육을 전공한 박사 1인, 석사 2
인, 현직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 1인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가시광선, 자외선 및 적외선에 대한 학생들

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부록).

3. 자료 수집 및 분석

질문지 작성은  2014년 11월 중 정규 수업시간에 

연구자와 과학 담당 선생님이 교실에 입회한 상태에

서 진행되었다. 질문지를 해결하는데 시간 제한은 두

지 않았다.
질문지 응답들은 주제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

다(Patton, 1990). 먼저, 책임 연구자가 학생들의 질문

지를 모아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이 끝난 

후에 다른 연구자들이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용 분석을 함에 있어 탐색 과정, 코딩 과정과 

주제 분석을 중요한 단계로 삼았다. 초기 탐구 과정

에서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자료

들을 여러 번 읽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코딩을 하였

는데, 가시광선, UV 및 IR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들에 의해 표현된 중요한 생각과 오개념을 알아내기 

위해 주제적으로 부호화되었다. 각 코드들은 카테고

리화하여 일반적인 주제들로 범주화하였다. 그 후 새

로운 코드나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를 다

시 한번 읽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코드 목록을 주제

별로 줄여나갔으며, 이 주제들은 주된 아이디어를 형

성하는 유사한 코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포함된 주제들을 연구자 

간에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모든 평가자들 

사이에서 100% 일치가 될 때까지 각 주제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어떤 학생의 응답이 발췌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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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볼 수 없음
고양이 눈 A4 종이

V
사과

UV
동전 무응답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볼 

수 있음
V UV V UV V UV V UV

9th(n=40) 14 9 23 21 6 15 1 8 0 0 27 (67.5%)
11th(n=43) 36 13 6 18 3 10 0 4 0 3 19 (44.2%)

All
students
(n=83)

49 22 26 36 7 29 1 12 0 3 46 (55.4%)

Table 1. 어둠 및 자외선 빛이 존재할 때 사물 가시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나타내기 위해 코드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코드 

M3-1은 중학교 3학년 1번째 참가자의 발췌를 의미

한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가시광선에 대한 인식

질문지 분석 결과 연구 대상의 상당수 학생들이 

가시광선이 없어도 물체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

각하였다(Table 1).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중학생 35%이었으

며, 고등학생 83.7%이었다. 중학생들의 57.5%의 학

생들은 빛도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 고양이의 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흰색 A4 종이에서 나오

는 빛 때문에 종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학생들도 

15% 정도였다. 이와 유사하게 고양이는 빛도 없는 

깜깜한 환경에서 중학생의 67.5%, 고등학생의 44.2%
가 사물을 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낮은 비율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고등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과를 선택하여 지구과학과 

물리 과목을 수강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김한호 등(1992), Libarkin et al.(2011), Ra
madas and Driver(1989), Selley(1996)의 연구 결과들

과도 일치한다. 
깜깜한 환경에서 물체를 볼 수 있다고 응답한 학

생들은 개인적인 경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

는데, 그 이유로 어두운 밤길에 고양이의 빛나는 눈

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

된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이다. 

M3-12: 어두운 곳에서 고양이 눈을 본 적이 있

다.
M3-20: 고양이 눈을 깜깜한 골목에서 본 적이 있

다. 
M3-25: 고양이와 같은 짐승들의 눈은 낮에 햇빛을 

저장했다가 밤에 그 빛을 내기 때문에 눈에 빛이 나

고, 어두운 방 안에서 고양이의 눈이 보이는 것이다. 
내가 키우는 고양이의 눈에서 빛나는 눈을 본 적이 

있다.
H2-55: 고양이의 눈은 어두운 곳에서 빛나기 때문

에 보인다.
H2-71: 고양이의 눈은 광원이 되어서 어두울 때 

빛을 내기도 해요.

이처럼 응답한 많은 학생들은 고양이의 눈이 “빛
난다”, “빛을 낸다”, “빛을 저장한다”와 같은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우리가 눈으로 물체를 볼 수 있

기까지 일어나는 빛의 작용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

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경

실 등(2006), Ramadas and Driver(1989), Selley(1996)
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학생들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도 물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눈이 보인다고 생각한다는 상

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은 중학교, 고등학교 지구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데 앞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

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깊이 있게 반성해 보아

야 하며, 이 주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함

의 과정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지에서 흰색 A4 종이라고 응답한 학

생들은 흰색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반사

된 빛의 색깔보다는 본질적인 물체의 색깔을 본다고 

생각하였다. 즉, 학생들은 광학적 현상을 대상과 관

찰자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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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F T F T F T F
9th 11th 9th 11th 9th 11th 9th 11th 9th 11th 9th 11th 9th 11th 9th 11th
22 18 18 25 18 26 22 17 17 24 23 19 29 33 11 10

55% 41.9% 45% 58.1% 45% 60.5% 55% 39.5% 42.5% 55.8% 57.5% 44.2% 72.5% 76.7% 27.5% 23.3%

Table 2. 학생들에게 제시한 시각 개념 질문과 응답 비율

체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인간의 시각적 인지 능력

의 문제로 환원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M3-1: 어두운 방 안에 하얀색 A4용지가 있다면 

색채대비로 인해 하얀색이 보이는 것이다.
M3-16: 흰색은 무채색이므로 빛이 없어도 보인다.
H2-56: 우리 눈이 어둠 속에서 오래 있으면 적응

이 되어서 흰색 종이 같은 물체를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학생들은 색깔을 물체의 본유적 성질로 

생각하고, 비추는 빛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였고 빛

은 우리 눈이 물체를 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원근과 김재우(2002) 및 Ande
rson and Smith(1983)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2. 시각(Vision)에 대한 인식

이 연구에서는 물체를 관찰하는 2가지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따른 빛의 이동경로와 에 대해 

물어보았다(Table 2).
물체가 빛을 반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중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약 40% 정도의 고등

학생들도 이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다는 눈의 수동적 기능에 대한 개념을 강조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체에서 빛이 난반사된다는 

내용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사들조차도 

한 점에서 난반사되는 2개 이상의 광선을 역추적함

으로써 상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

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권경필, 2013)를 비추어 볼 

때, 물체의표면에서 일어나는 빛의 난반사와 눈의 역

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각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은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권경필 외(2006)와 Gues
en(198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눈에서 반사된 빛이 

물체로 가서 보인다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나타냈

다(Piaget, 1972). 이러한 관점은 중학생(42.5%)보다 

고등학생(55.8%)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중학생

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빛과 관련된 내용을 더 많

이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서 빛이 나와 물체가 

보인다’는 오개념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Osborne et al.(1
980)이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오개념이 교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학습한 개념이 오개념과 결합하여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오개념을 형성한다고 지적한 사

례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3. 자외선에 대한 인식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중학생 8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외선’의 원천이 태양이라

고 믿고 있었다(중학생 80%, 고등학생 100%). 이러

한 응답을 하게 된 이유는 일상적인 경험 때문일 것

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은 “사람들이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 쬐는 날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합

니다”,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요”와 

같은 응답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외선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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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가시광선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비율 Fig. 2. 자외선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비율

을 모른다고 응답한 중학생 2명을 제외한 6명은 자

외선이 대기중 또는 성층권이라고 대답하면서 지구 

온난화와 관련짓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한신과 정진우(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

은 그 학생들이 응답했던 내용이다.

M3-32: 성층권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빛이다. 성층

권에 있는 자외선 때문에 지구의 빙하가 녹고 북극

곰이나 엘리뇨 현상이 생긴다.

‘자외선’이라는 용어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하게 인

식하고 있었다(그림 1).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외선에 

대해 피부노화, 피부암, 위험한 빛, 화상을 입힐 수 

있는 뜨거운 빛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

였다(중학생 76.5%, 고등학생 78.5%). 이러한 이유는 

TV와 같은 매스컴 등에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영향

을 미치는 빛으로 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외선이 전자기 복사 형태의 광선임을 아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중학생 5.9%, 고등학생 10.8
%).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혹은 개인적

으로, 교실 수업 상황에서 자외선이라는 단어에 많이 

노출되었지만, 이 단어의 의미와 우리 삶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가진 학생들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반해 Libar
kin et al.(2011)의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자외선을 설

명할 때 위험한 특성을 설명하기보다 그것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

은 연구 결과를 볼 때 교과서나 학교의 교사들이 자

외선의 부정적 영향을 주로 언급하기보다 자외선의 

이점이나 특성을 더 많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질문 4의 문항을 분석하면, 중학생 83%, 고등학

생 73.9%의 학생들이 자외선만 존재할 때 사물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그림 2). 실제

로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조차도 자외선이 ‘빛’의 한 형태

이므로, 사물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가시광선에 대한 학생들의 

성숙한 인지 변화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생각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고양이의 눈도 보일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중

학생 39.6%, 고등학생 37.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 그리고 가시광선에서는 동전과 A4 종이가 보

인다고 하는 학생이 드물었으나 자외선만 존재할 때

에 동전과 사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선택한 학생

들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중

학생들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졌는데, 이는 학생

들의 지각 의존적인 개인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다음은 학생들의 응답 예시이다. 

H2-1: 자외선 램프를 켜면 햇빛이나 마찬가지로 

빛이므로 모두 다 보일 것 같다.
H2-4: 식당, 휴게소에서 살균하는 기계 속에 있는 

컵들을 본 적이 있다. 그 기계가 자외선이 나온다고 

했는데, 빛이 나오면서 컵을 잘 보이게 되었다.
H2-6: 빨간색 사과는 자외선을 잘 반사시켜서 보

일 것이라 생각된다.
H2-14: 고양이는 야행성이라서 사람과 다를 것 같

다. 고양이의 내부에 빛을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무

엇인가가 있을 거다.
H2-35: 동전은 반짝반짝 빛나는 쇠이기 때문에 자

외선을 반사하여 우리 눈에 보일 것 같다.

이러한 학생들의 생각을 분류해 보면, 먼저 고

양이의 눈을 자외선이 내리쬐는 상태에서 보는 것

은 불가능하지만 고양이 눈의 내부에 광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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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외선은 빛

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들은 반사를 시

키고 우리 눈에 상을 맺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셋째, 학생들의 생각은 지각 의존적인 개인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음식점과 같은 곳에

서 식기 등을 살균하는 기계 등에서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으로 

잘못 인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

과를 볼 때, 학교 현장에서 자외선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오개념으로 굳어지기 전에 수업

을 통해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적외선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적외선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어느 곳에 사용되는 것을 보았는지,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문제 8). 학생들은 

모두 적외선에 대해 학교 수업에서 혹은 TV에서 적

외선을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적외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았다. 다음은 적

외선에 대해 설명한 학생들의 응답이다.

M3-6: 얼마 전 진짜 사나이라는 TV 프로에서 적

외선 망원경을 사용해서 적군을 보는 장면을 본 적

이 있었다.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음.
H2-42: 사람 몸에 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을 통해 확인하는 걸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적외선에 대해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문제 9)에 학생들은 “자
외선 만큼 적외선도 위험한가요?”, “적외선도 피부암

이나 피부노화를 일으키나요?”, “왜 적외선은 빨간색 

인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적외선은 어떻게 사용

되고 있나요?” 등의 질문을 하였다. 중학교에서부터 

파장에 대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적외선과 같은 

내용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가시광선 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학생들

이 보여주는 이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들이 

기존 지식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과학적 통찰력을 획

득하도록 돕는 교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Libarki
n et al., 2011). Fetherstonhaugh and Treagust(1992)
는 과학 교사들은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를 가르치

려 하기 전에 학생들의 관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학생들의 사고를 미리 진단하

는 것이 중요하고,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교사의 모델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

낸다. 과학적 견해와 학생들이 믿는 신념이 상충될 

경우 과학적 패러다임은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

다(Driver et al., 1985; Harlen, 1987).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의 가시광선, 자외선 및 적외선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

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수 학생들이 가시광선이 없어도 물체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

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어떠한 사물을 볼 수 있다고 응답한 학

생들은 대체로 개인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고양이 눈의 경우, 많은 학생들은 고양이 눈에

는 빛나도록 만드는 빛의 내부적 원천이 있을 것이

라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색깔

을 물체의 본유적 성질로 생각하여 비추는 빛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물체가 빛을 반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중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이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눈에서 반사된 빛이 물체로 가서 

보인다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보였다. 이는 ‘눈에

서 빛이 나와 물체가 보인다’는 선개념을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도 하다.
셋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외선’ 및 ‘적외선’과 

관련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외선에 대한 이

해가 중학교 학생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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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가시광선, 시각 

개념, 자외선 및 적외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확장

되지 않았거나 세분화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으

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아직 빛의 종류와 

구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였거나 학습하

였더라도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현재의 교육 접근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닌 생각을 변

화시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빛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기에 앞서 가시광선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가시광선, 시각, 자외선과 적외선에 대한 다

양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시각 개념 

연구 등에 한정되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

문에, 다양한 빛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도구 또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다.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조사, 분석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생물다양성 소양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초등학생들이 생물다양성 개념과 생물다양

성 감소의 원인, 결과, 그리고 해결방안을 구체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포함되거나 보완되

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

그램이나 교재 등을 개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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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희가 머릿속으로 나무 형상을 만들기 전에 태

양으로부터 온 빛이 눈에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③ 영희가 머릿속으로 나무 형상을 만들기 전에 눈

빛이 나무에 먼저 도달해야 합니다.

② 영희가 머릿속으로 나무 형상을 만들기 전에 나

무에서 온 빛이 눈에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④ 영희가 머릿속으로 나무 형상을 만들기 전에 태양

으로부터 온 빛이 나무에 먼저 도달해야 합니다.

부록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질문지

여러분이 빛도 창문도 없는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다면, 다음 중 보이는 대상(물체)은 어느 것일까요?
① 고양이의 눈         ② 동전

③ 형광 물질이 없는 하얀색 A4 용지

④ 고양이의 눈과 하얀색 A4 용지

⑤ 아무것도 볼 수 없음

  1-1. 위의 답을 선택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 어두운 방 안에 고양이가 있다면, 그 고양이는 

여러분을 볼 수 있을까요? 이유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3. 사람들은 화창한 날 외출하면서 자외선 차단제

를 바릅니다. 
  3-1. 자외선이란 단어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

미입니까?
  3-2. 자외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4. 여러분은 빛도 창문도 없는 어두운 방에서 자

외선 램프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 자외선 램프를 

켠다면, 다음 중 당신이 볼 수 있는 대상(물체)은 어

느 것일까요?
① 고양이의 눈       ② 동전        ③ 사과

④ 고양이의 눈과 사과  ⑤ 아무것도 볼 수 없음

4-1. 위의 답을 선택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5. 영희는 정원에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습

니다. 영희가 나무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래 

설명 중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각 문장이 맞으면 T, 틀리면 F에 ○표 하세요.

6. 위의 ①, ②, ③, ④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야 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7. 화창한 날에 철수는 창가에 앉아 햇빛을 쐬고 

있습니다. 철수의 어머니는 그에게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그러나 철수는 

자외선은 유리창을 투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 “괜찮

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철수와 어미니의 생각 중에 

누가 옳은 것일까요?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8. 여러분은 적외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

다. 선생님께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